
일본의 방적사들이 연달아 방오 가공을 개발 

일본의 방적사들은 최근 연달아 방오 가공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후지보가 새로 발표한 발수ㆍ발유 가공 소재군 “청결착족(淸潔着足)” 시리즈 

중에서 “어드밴스 테플론(Advanced Teflon)”을 판매하고 있으며, 유니치카 텍

스타일은 내열성의 내구성이 좋은 “에버레쉬(Everesh)”를 개발하였다. 시키보

도 2006년 춘하절용으로 “데셀”이 발전한 가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클린

(Easy Clean) Ⅱ”를 서둘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방오 가공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셔츠 깃의 때가 잘 빠지는 등과 같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효과와 단순한 방오 가공이 아니라 흡습성 등의 복

합 기능을 갖춘 가공이 좋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키보에서는 분석

하고 있다. 

닛신보의 경우는 나노 테크 가공 소재군인 “나노 사이언스(Nano Science)” 

시리즈로 발전시키고 있는 방오 가공 “DC(Dual Clean) ”Ⅲ 가 은의 제균 가공

(Ag Fresh)의 다음가는 인기 상품이라고 한다. 또한 2005년 7월에 발표한 광 

촉매에 의한 가공군 “클린텍터” 중에도 방오 기능이 있는 가공이 들어 있다. 

시키보는 나노 테크 가공 소재군 “나노 스타일(Nano Style)” 시리즈로 “데

셀”을 판매하고 있다. “데셀”은 세탁할 때, 때가 다시 옷에 되묻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어, 셔츠감용으로 아제구라(校倉) 구조의 특수 직물 “아제쿠”와 짝

지어 판매한 것이 특히 잘 팔리고 있다. 새로 내놓은 “이지클린 ”Ⅱ 는 “데

셀”의 효과를 더 크게 하였다고 하며, “나노 스타일” 시리즈에도 들어 있다. 



도요보에서는 “이터널리(Eternally)” 상표로 세탁 내구성과 흡수성이 우수한 

방오 가공을 다른 방적보다도 일찍이 발표하였지만, 별로 판매가 잘 되고 있

지는 않았다. 이 가공의 판매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방오 가공의 개발도 시작

할 생각이다. ♣ 

 


